
2026 저작권 인식제고 글 공모전

- 11 -

작품 내용

제 목 웃음과 행복에는 저작권이 없다

내 용

 “야! 이거 내 저작권이야!” 

 컴퓨터 시간이면 우리 반 친구들이 자신의 코딩 작품에 대해 매번 이렇게 

말한다. 요즘 우리 반 아이들이 저작권에 대한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저

작권이란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다. 그래서 나도 지난주 새소식 발

표를 저작권에 대해 준비했다. 덕분에 저작권 침해와 저작권 보호기간 등 잘 

알지 못했던 이런저런 것까지 알게 되었다.

 저작권을 정확히 몰랐을 때에는 《저작권=자기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글이나 음악, 그림, 춤, 사진과 같은 창작 작품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이다. 그리고 저작권 침해는 누군가가 만든 것을 허락 없이 함부

로 사용하는 행동이다. 우리 반에서 피아노를 제일 잘 치는 친구는 코딩 작

품도 잘 만드는데, 자기가 코딩으로 만든 노래를 누군가 마음대로 써서 신고

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런 일들도 신고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문득 

‘혹시 나는 새소식을 준비하거나 유튜브 영상을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누군

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적은 없었나?’ 하는 걱정이 들었다. 

 나는 가끔 공모전에 시나 에세이, 독후감을 출품한다. 하루는 초록 창에 

‘운현초 OOO’를 검색해보았더니, 저작권 보호를 받는 글이라며 내가 쓴 글

이 실린 사이트가 열렸다. 내 글이 인터넷에 실려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

지만, 누군가 마음대로 내 글을 가져가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되었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나는 동요 부르기를 좋아해서 해마다 종로동요축

제에 나가고 있다. 내가 노래하는 영상을 동요축제 담당자분이 보내주셔서 

엄마가 개인 채널에 파일을 업로드 했는데, 곧바로 ‘저작권침해 경고 메시

지’가 도착했다. 우리는 깜짝 놀라 영상을 삭제했다. 악보와 반주음원을 정

당하게 사이트에서 구매하였지만,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엄마는 내가 친구들과 노는 

모습을 사진 찍을 때 꼭 친구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노는 모습 사진 찍어

서 엄마들께 보내도 되니?”하고 물어보신다. 아! 그건 저작권이 아니라 초

상권인가? 정확히는 다른 것이지만, 둘 다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중요한 약속

인 건 분명하다. 

 가끔 서점에서 책을 구매하지 않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을 보면 저작권에 대

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된다. 저작권에 대해 알아가면서 앞으로 나 자신이 지

켜야 하는 약속을 정리해 보았다.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이 만든 사진이나 영

상을 함부로 주변에 공유하지 않기! 두 번째, 인용한 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기!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창작물을 허락 없이 촬영하지 않는 것이다. 

 내 꿈은 유명한 작사가가 되어 사람들에게 좋은 노래를 선물하고 또 부자가 

되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의 창작물을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

하다. 사람들이 저작권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리 멋진 가사로 좋은 노래를 

만들어도 난 유명하지만 가난한 작사가가 될지도 모른다. 내 꿈을 이루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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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라도 모든 사람들이 저작권의 중요성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웃음이

나 행복에는 저작권이 없어서 다행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걱정 없이 얼마

든지 나눌 수 있으니까~


